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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duplex, 이분법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합생

• 과학과 인문학(철학)

• 서양과 동양, 서양학과 동양학

• 물리학과 생물학

• 분석과 종합

• 고전물리와 양자물리

• 우주와 쿼크 – 거시와 미시

• 자연학과 인간학 

• 지각된 자연과 이성화 자연

• 정신과 신체- 사유와 연장

• 고전과 현대

• 자연과 문화

• principle과 pragmatism

• 너와 나

• 자유의지와 결정론

• 선과 악

• 감성과 이성

• 주체와 객체

• 욕망과 도덕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기억과 망각

• 물러섬과 나아감

• 역동심과 평정심

• 고독과 군중

• 집단과 개인

• 실재와 현상

• 계산주의와 연결주의

•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 인지와 정동

• 설명과 이해

• 양육과 본성

• 신화와 과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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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몸과 마음 (강)

생명: 신체와 생명 (전)

사물: 물질과 의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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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인간이란?

1. 인간 혹은 어느 한 인간으로서 동일성은 없다. - 반실체론 관점

2. 인간도 비인간의 한 부분일 뿐이다.

3. 인간예외주의를 거부한다. 

4. 의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 생기론 관점



사변적 실재론
혹은 객체지향존재론

 경향

신유물론 스타일



• relationism

• anti-correlationism

• 상호작용/내부작용

• 내부운동

• 하이퍼객체

• 인간중심주의

• 인간예외주의

•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

• 개인주의

• 나르시시즘

• 휴머니즘(휴머니스트)



“인간적이야”

•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는 인간이 비인간에 대한 너그러움과 

친절함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생의 관용을 말하는 것이다. 

• 인간이 비인간과의 공생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단

절의 삶을 영위할 때 그 인간은 가장 "비인간적"이다. 

• 즉 비인간을 포함한 타자에 대한 포용과 섭동으로 표현되는 

정동이 바로 "인간적"이라는 수식어의 핵심이다. 

• "저 사람은 차갑고 기계적이야" 라고 말이 혹시 자기중심적 

기준에서 발설된다면 실제로 자기는 타자를 기계로 간주하

고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임을 예시한다.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정과 실재. 41쪽



브래들리의 질문: 
"관계R은 어떻게 사물A와 사물B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가?"

1. A, B, 그리고 R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면, A와 B를 연결하는 R의 능
력은 설명될 수 없다.

2. R이 A와 B를 정말로 '결합'시키려면, R 자체가 A와 B에 공통으로 속
해야 한다.

3. 관계 R이 사물 A에 속하는 새로운 속성 QA라고 가정하면 A는 QA 라
는 속성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B도 QB 라는 속성을 갖는다.

4. A와 QA 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계 R1이 필요하며, R1 이 A
와 QA 에 속하게 하려면, 다시 새로운 관계 R2 가 필요하며 , 이렇게 
무한의 관계 R3, R4 ,--- 가 필요하여 이는 무한퇴행에 빠진다.

브래들리의 해결책 : 궁극적 실재(사물의 존재성)는 사물과 관계의 분리를 거부하는 통
일적 실재이다. 이러한 실재는 미분화된 경험으로 파악된다. 즉 관계는 항상 사물 안에 
내재되어 통합되어 있다.

FH Bradley (1846-1924)





들뢰즈의  외재성 테제
-그러나 러셀의 외재성

과는 다르다

관계의 외재성 테제

화이트헤드의 내재성 테제
- 그러나 브래들리의 전체
론적 내재성 관계는 아니다.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정과 실재, 56쪽에서



관계맺어진 관계항들(객체들)은 상호간 평등하다.

• 화이트헤드: 합생과정의 사물들 모두 공통세계의 의미 - "민주주의의 

기반은 가치경험이라는 공통 사실이다"

• 레비 브라이언트: “객체들의 민주주의”(기계들의 생태학)

• 라투르: 지배가 아닌 동맹

• 네일: 관계가 사물 개념을 정초하며, 관계들 사이의 위계는 없다.

• 브라이도티: “우리가 여기 함께 있다.”(관계적 윤리학)

• 스탕게르: 비인간들 사이의 무경계와 공구성

• 그레이엄 하먼: 평등존재론flat ontology

• 버라드: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담론은 현상을 공동으로 구성(co-

constitute)하는 동등한 행위 주체



화이트헤드, 사물(현실적 존재)의 합생과 객체화

부분(다자)의 합생 

전체(유기체, 일자)  

일자들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부분들(새로운 다자)의 합생

전체(새로운 유기체, 일자) 

또 다시 일자의 객체화

이 객체(부분)들의 합생

또 다른 전체

(일자, 노벨티로서 유기체) 

actual entity1 – concrescence

oneness

superject

관계끌어오기, feel, prehension

another oneness

objectification

actual occasion, actual entity2

관심과 정향aims, prehension

Oneness (organic processes)



얽힘의 관계, 

버라드

By the start of 2022, 
it had surpassed 13,000 citations.

Everth, T., Gurney, L. Emergent Realities: Diffracting Barad within a quantum-
realist ontology of matter and politics. Euro Jnl Phil Sci 12, 51 (2022).

Karen Barad (1956-)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 

양자물리학 그리고 물질과 의

미의 얽힘. 2007

맞닿음, 나의 존재는 비인간과의 무경계. 
2012

얽힘

맞닿음, field

양자역학
양자장론

Karen Barad 2012, “What Is the 
Measure of Nothingness? ? Infinity, 
Virtuality, Justice



실험형이상학에서 물질윤리학으로

• 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이다. 버라

드는 이를 “실험형이상학”으로 표현한다.(2007, 7장) 자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

부작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 인간/비인간,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 자아/타자, 자기1/자기2, 과

학/인문학, 존재/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

• 로고스, 초월주의,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해러웨이 용어)이다. 

• 자연화된 것과 자연적인 것의 차이를 말한 버틀러의 탈자연주의 지향은 여전히 

구성주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반면 버라드는 버틀러와 다르게 자연주의와 윤

리학을 상관적으로 본다. 

• 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41), 물질은 그 실

재성이 내부-작용에 있으며 수행/행위와 얽혀있어서 책임과 윤리없는 존재-인

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instein-Podolsky-Rosen,  EPR 논쟁, 1935
아인슈타인과  닐즈 보어의 논쟁 

최종덕@philonatu

“물리적 실재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이 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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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 

존재론적 의미의 

가능성

https://philonatu.com/archive/archive_view.php?id=730


EPR, 1935

Niels Bohr, 

1935

Aleen Aspect, 

1982

https://philonatu.com/archive/archive_view.php?id=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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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전자 2개는 

서로에게 얽혀진 하나의 현상



내부작용

• 상호작용interaction: 두개의 물체가 상호작용
하더라도 그들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relata가 먼저 있어서 비로소 그들 간의 인과작
용이 만들어지고 작동된다.

• 내부작용intra-action : 물질 외부가 아니라 내
부의 관계이며 그런 내부관계로부터 물질이 생
성되는 작용이다. 물체(body)간 relata가 먼저 
존재하지 않으며, 내재된 역동력이 움직여서 생
기는 창출성을 내부작용이라고 한다.



https://platosreal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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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 - 간섭











논점1: Niels Bohr의 얽힘entanglement은 

하나의 현상이며 내부작용의 현상이다.

논점2: Niels Bohr 에서 관찰자 효과는 여전

히 인간중심주의라고 버라드는 지적한다.



중첩





apparatus 장치

관찰자 효과에서 decoherence로

• 보어의 장치 - 장치를 수단으로 인간이 관찰행위를 할 때 비로소 

대상과 주체가 분화된다. (cartesian cut; physical cut) -인간주

의안에 구속된다

• 버라드의 장치  - 인간의 장치(관찰장비)가 없더라도 현상은 

decoherence 내부작용에 의해 비인간-인간  장치apparatus에 

의해 점점  분화된다.(행위적  절단agential cut)  - 탈인간중심주

의 decoherence(결어긋남) –(사례: 양자컴퓨터)



진공-물질-양자장

• 진공은 에너지 최소 바닥상태일 뿐이며, 물질(전자/반전자)과 장에서 요동

을 나눠가지는 동적 상태다. 양자장에서 바닥에너지 상태가 되면 진공이

고 그 양자장이 들뜬 상태로 되면 물질(입자)이 되는 것이다.

• 이렇게 진공과 물질 그리고 장은 서로에게 얽힘 관계이다.

• 전자는 반전자와 얽혀있지만 서로 맞닿아 있지는 않다. 광자를 통해서 순

간적으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생성되는 짧은 순간(  < ~10-21 sec)을 통해 

물질은 맞닿게 된다.



Feynman 
Diagram, 1949





Nothingness
버라드가 카시미르 효과를 말한 이유

Karen Barad 2012, “What Is the Measure of Nothingness? ? Infinity, Virtuality, Justice

헨드릭 카시미르(Hendrik Casimir), 진공상태 금속판 가상실험, 1948
미소 Virtual photon의 미시 파장만 존재할 수 있는 금속판 사이, 내부와 외부

-나중에 실험적으로 증명됨-



Ontology of Nothingness
버라드가 카시미르 효과를 말한 이유

무의 물질성 – 잠재성, 역동성

Quantum fluctuation양자요동

물질과 의미(담론), 유와 무의 얽힘

장치(금속판)와 현상(카시미르 효과)의 내부작용

Karen Barad 2012, “What Is the Measure of Nothingness? ? Infinity, Virtuality, Justice





행위적 경계 agential cut 

• 존재는 정적인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

성되는 현상(phenomena)이다. 

• 객체는 '실재 객체'로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경계(agential cut)를 통해 잠시 나타

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끝

부록 : 뒷장들은 참조 슬라이드입니다.



구성적 배타 constitutive exclusion

• 배타exclusion란 파동의 붕괴collapse와 연관된다. 행위소가 행위하면서

enactment 행위적 자름agential cut이 일어날 경우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하나만

의 현실태를 남기고 모두 붕괴된다. 이런 붕괴를 버라드는 배타라고 표현한다. 

• 배타는 타자 배제가 아니라 타자를 드러내는 내부작용이다.

• 에너지보존이 되거나 스핀 보존이 되는 한 쌍의 입자는 서로에게 배타적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배타는 구성적 배타constitutive exclusion이라고 해서 상보성을 갖

는 하나의 현상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Pauli 배타원리(1924)의 기초다.

• 예를 들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은 서로 배타적이지만 서로에게 상보적이다. 

즉 하나의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없다. 단지 어느 경우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 다른 경우에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입자와 파동성은

배타적이지만 하나의 현상을 공구성co-constitutive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57)



제약과 배타
constraints / exclusion

• 서로에게 제약적이지만 상대를 결정하지 않는다. constrained 

but determined(45)

• 물질화 과정에는 항상 제약과 배타가 따른다. 물질의 역사성과

행위성의 특징이다.

• 제약과 배타는 물질-담론의 본성이며 자연-문화의 특징이다.

• 배타는 회절의 차이를 낳는 방식이다.(30) 그리고 배타는 상대

방에게 accountability를 생성한다.

• 물질과 담론은 서로를 제약하지만 상대를 결정하지않으며, 그 

둘은 반드시 내부-공존한다.



EPR 실험결과들

(Jongduck Choi 1993, S.85)
최종덕@philonatu



1985년 이탈리아 Urbino에서 열린 EPR 논문에 대한 
50주년 기념 세계학술대회에서 참석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그 

질문지의 부분을 인용한다.

질문4: 지금까지의 고전역학의 의미해석과 같이 양
자역학의 해석이 확고히 정립될 있다고 믿습니까? 

예(71%)  아니오(18%)  미정(11%)

질문5: 당신은 실재론자입니까?                  

예(86%)  아니오(2%)   미정(12%)

W.Duch and D.Aerts, "Microphysical reality", 
Physics Today 39(1986 June):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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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ino(1985) 학회참가 양자물리학자 56명 대상 

설문조사 (Duch and Aerts 1986)
예 아니오 미정

질문1 국소성을 신뢰합니까? 54% 39% 7%

질문2
앞의 실험결과들이 국소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

니까?
30% 57% 13%

질문3
앞의 실험결과들이 초광속 신호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

로 생각하십니까?
5% 89% 6%

질문4
지금까지의 고전역학의 의미해석과 같이 양자역학의 해

석이 확고히 정립될 있다고 믿습니까?
71% 18% 11%

질문5 당신은 실재론자입니까? 86% 2% 12%

질문6 당신은 관념론(유아론)자입니까? 5% 80% 15%

질문7 초심리 현상을 믿습니까? 18% 55% 27%최종덕@philonatu



1985년 Urbino 설문조사결과의 의미

이 설문결과에서 우리는 매우 모순적인 과학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질문4와 질문5은 상반된 답변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는 거의 같은 비율의 답이 나왔다. 결국 양자역학을 믿기

는 하지만 여전히 고전과학적인 실재론(Realism)의 탐구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과학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다. 예로 든 이 설문결과는 숨겨진 변수의 존재가 바로 실재론의 

핵심이며, 결정론을 보장하는 물리적 변수라는 것을 논리적인 방

식이 아닌 정서적인 설문지 형식을 빌어 보이고자 한 것이다. 

(W.Duch/D.Aerts, "Microphysical reality", Physical Today 1986June, 
pp.13-15)최종덕@philonatu



캐런 버라드 신유물론, 행위실재론 agential Realism

①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

이다. 버라드는 이를 “실험형이상학”으로 표현한다.(2007, 7장) 자

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부작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②인간/비인간,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 자아/타자, 자기1/

자기2, 과학/인문학, 존재/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

③로고스, 초월주의,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해러웨이 용

어)이다.

④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41), 물

질은 그 실재성이 내부-작용에 있으며 수행/행위와 얽혀있어서 책

임과 윤리없는 존재-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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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버라드가 든 예:

거미불가사리 : 국소적 뇌/눈이 없지만 온 몸이 뇌이며 눈이다.  

온 몸에 (운동 및 감각)신경세포가 퍼져있다. 

즉 존재 자체가 인지시스템이다.

(Barad 2007, Chap.8)

불가사리의 신체화embodiment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응하며 신체라는 기하학

적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즉 몸은 세계의 

환원론적 요소가 아니라 몸과 세계가 일대일

로 대응되는 전체같은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수행성(행위/행화)이다.



광감수성 거미불가사리
(Photosensitive brittlestar)



"나는 입자와 인간, 미시와 거시, 과학과 사회, 

자연과 문화 사이에 유추를 그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

게 직면하게 하는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문제

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Barad, 2007 ,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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